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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플래스틱 충돌 “일보직전”
플래스틱, 대규모 항의집회 추진 … 산자부 중재로도 해결 불가능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석유화학기업과 정부에 건의한 원료 및 가격안정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원료가격 안정화를 촉구해 왔지만 9월에도 가격인상이 이어져 

마침내 9월13일 집회와 신문광고를 단행하려 했지만 산업자원부의 권고로 일단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가공기업들은 늦어도 10월 초순에 기초적인 대책방향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와 장외투쟁을 

펼칠 기세여서 산자부의 중재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플래스틱 가공기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기업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화학기업 조합 및 

협회들도 산자부의 중재에 따라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다면 여파는 가공기업 전체로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다.

산자부는 원료가격 급등과 수급불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9월 10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석유화학기업

과 플래스틱 가공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은 최근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결과

제는 산자부에게 넘어갔지만 실마리를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원료 공급 및 가격안정과 원료가격 

분기별 인상 및 사전 예시제 도입으로 압축되고 있다.

가공기업들은 매월 인상되는 가격 때문에 적자생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수기업 보호를 위한 

가격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또 당월 사용량에 대한 가격이 월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확정되기 때문에 탄력적인 생산이 불가능하고 

원료 확보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유화학기업들은 가공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국제유가 및 원료가격 상승으로 합성수지 가격 인

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공기업과의 이견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산자부는 석유화학기업과 플래스틱 가공기업 실무자 면접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내수 및 국

가 기간산업 보호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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